
K
o
re

a
n
 Le

a
d
in

g
 L

a
w

 F
irm

s
V
o
l. 136

IS
S

N
 19

76
-

4
8
8
X

  정
가

 11,0
0

0
원

Legal Tim
es 통

권
 제

136호
 2019년

 11월
 1일

 발
행

  등
록

번
호

 : 서
울

라
00216  발

행
 : (주

)리
걸

타
임

즈
  서

울
특

별
시

 서
초

구
 서

초
중

앙
로

24길
 55(서

초
동

, 403)  전
화

 : (02)3476-
2015  팩

스
 : (02)3476-

2016  정
가

 11,000원

2
0
19

 N
o
ve

m
b
e
r

2019 올해 우리 로펌은…

FLC ‘Leading Lawyers’

클라우드 도입의 법적 이슈

11
 2019

용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으신것 같아 수정전 작업도 조금 보충해서 올려봅니다.
크기 상관없지만 보실때 번거로우실까봐 파일단위 cm로 지정해놨습니다.

리걸타임즈 창간 12주년 특별호

Korean Leading
Law Firms

법무법인 민후

SECHANG & CO.

공 증
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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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징파트너를 새로 선출하고 젊은 세대가 대표변호사

에 추가되는 등 일선 업무분야뿐만 아니라 로펌 경영진

에도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또 변호사 수 증가에 따

라 사무실을 옮겨 확장하는 로펌이 적지 않으며 이 과정

에서 광화문 일대가 로펌타운으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로펌에서 독립하는 중견 변호사들

의 전문 로펌 설립과 기존 전문 로펌에의 합류가 늘어나

며 부티크, 중소 전문 로펌의 활동이 활발한 것이 2019년 

한국 로펌업계에서 감지되는 뚜렷한 흐름 중 하나로, 한

국 로펌업계가 메이저 중심의 대형 로펌과 전문성을 갖

춘 기업법무 부티크의 혼합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리걸타임즈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갈수록 외연이 확대

되고 있는 한국 주요 로펌들의 올해 발전상을 조명했다.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와 로펌의 설립이 늘어나는 가운

데 기업법무의 수요와 로펌의 활약도 비례해서 증가하

고 있다.

2019 올해 우리 로펌은…

로펌 경영진도 세대교체 바람
중소 부티크 설립 · 활동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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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1년 만에 한국 법률시장의 ‘어벤저스’라는 별칭을 

얻은 로펌이 있다. M&A, 인사노무, Compliance, 금

융, 송무 등 기업법무의 핵심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실적이 

추가되고 있는 법무법인 LAB 파트너스 이야기다.

홍인터내셔널 · 유모멘트 인수 자문 

김앤장, 세종, 광장 등에서 경험을 쌓은 중견변호사들이 주

축이 되어 설립한 LAB는 올 들어 3분기까지 모두 12건, 4억 

2800만 달러의 M&A 거래에 자문하며 블룸버그 집계 기준, 8

위를 차지하는 등 주요 평가매체에서 리그테이블을 발표할 

때마다 꾸준히 10위권 내의 탄탄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PE 거래에서 앞서가는 LAB의 변호사들은 오케스트라

PE와 에버그린어드바이저스PE를 대리해 순서대로 세계 1위

의 전자다트 업체인 홍인터내셔널과 일본 사업법인의 지분을 

인수하고, 아펠가모 예식장을 운영하는 유모멘트 유한회사

의 지분 100%를 인수한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했다. 김영

주, 김광복 변호사가 M&A팀을 이끌고 있다.

자산유동화 거래의 전문가인 조영희 변호사가 이끄는 금

융팀도 주요 신용카드사들의 해외 ABS 발행에 자문하며 해

외 ABS 발행 거래의 단골 자문사로 떠오른 상황. 금융팀은 

특히 뉴욕과 한국의 대형 로펌에서 오래 근무하고 아마존웹

서비스코리아의 초대 법무팀 상무를 역임한 정승민 변호사 

등 2명의 미국변호사가 합류하면서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M&A 파이낸싱을 위한 인수금융, 국

내 투자자들의 해외 모기지 자산 투자나 상업용 또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위한 파이낸싱 거래로 자문을 확대하고 있다.

이재훈, 김진호 변호사가 포진한 인사노무와 컴플라이언

스 분야도 노동법의 주

요 이슈인 근로시간 단축

과 유연근무제 도입, 근

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입

법화된 직장내 괴롭힘 금

지 등과 관련해 국내외 기

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사건에 자문하는, 

LAB의 잘나가는 업무분

야 중 하나로 손꼽힌다. 

LAB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특히 외국계 기업의 내부조사 

사건에 강한 것으로 유명한데, 수년간에 걸친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근무환경을 현저하게 

악화시킨 글로벌 기업의 임원에 대한 내부조사 업무를 성공적

으로 수행하는 등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체 변호사 21명으로 증가

LAB 파트너스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합류가 이어지며 전

문가 숫자가 변호사 16명을 포함해 2018년 4월 출범 당시의 2

배에 이르는 21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노동 전문가, 외국변호

사들의 합류가 주목할 대목으로, LAB는 해외 자문 확대와 함

께 소비재와 식품 · 제약 등의 분야에서 점점 증대되고 있는 제

조물책임 관련 소비자들의 클레임에 대한 대응 및 대관 업무, 영

업비밀 보호 관련 내부 조사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 기업 위기

관리 자문에서 의미 있는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법률시장의 어벤저스 LAB가 1년 넘는 실험 속에 일구어내

고 있는 놀라운 성과들이다. 

한국 법률시장의 ‘어벤저스’ LAB 파트너스

M&A 자문 8위…위기관리 자문 돋보여 

조영희 대표변호사




